
디카시로 담은 밝고 희망찬 농업과 농촌의 꿈 

 

농촌진흥청 주최 ‘제1회 농업 ∙ 농촌의 꿈’ 디카시공모전이 성황리에 열렸다. 이번 공모전은 한

국디카시인협회와 한국디카시연구소가 후원하여 더욱 화제가 되었다. 밝고 희망찬 농업과 농촌의

꿈이 표현된 내용의 공모 주제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는 오픈 방식이었다. “디카시는 시가 아니다.

디카시는 디카시다”라는 명제에서 알 수 있듯 디카시는 시이면서도 기존의 시라는 카테고리에 갇

히지 않는 자유로운 양식이다. 디카시는 한국에서 발원하여 디지털 시대의 최적화된 양식이며 세

계적 보편성을 지닌 생활예술이면서도, 유수의 시인들이 창작하는 본격예술로서 한국을 넘어 K-

리터러츠로 해외에 소개될 만큼 글로벌 장르로 부상하고 있다. 

농촌진흥청 주최 디카시공모전에 321편이 응모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. 이제 가장 지역적

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라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.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되는

놀라운 K-컬처 중심 글로벌 시대가 활짝 열렸다. 

이번 응모작들은 하나같이 밝고 희망찬 농업과 농촌의 꿈이 다카시로 표현되었다. 대상작 <볏

짚 내일을 품다>은 농촌 마을을 배경으로 수확하고 난 들판에 하얀색 비닐로 씌워진 ‘곤포사일리

지’를 초점화해서 “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 주더니/떠나기 전 거대한 알까지 낳아/부활 꿈꾸고 있

는 들녘”이라고 언술한다. 이 작품은 극순간 멀티 언어 예술로서의 디카시의 정체성을 탁월하게

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 농업과 농촌의 꿈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. 현대화된 영농기술을

표상하는 ‘곤포사일리지’를 거대한 알로 메타포하고 그것을 미래의 꿈과 비전으로 환기시켰다. 최

우수작 <아버지의 길>은 농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땀과 정성이 필요하는 것인지를 손에 잡힐 듯

표현하고, 최우수작 <예행 연습>은 한국 농업의 미래를 이어갈 세대의 천진성을 드러내 <아버지

의 길>과 상호 텍스트성으로 수렴됐다.  

이번 공모전의 수상작들이 현실의 고단함과 역경 속에서도 모두 밝고 희망찬 시선으로 한국 농

업과 농촌의 꿈을 디카시로 담아내었다는 점에서, 한국의 농업과 농촌의 꿈이 미래의 현실로 이

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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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수상작 취소에 관한 규정 안내 >

수상작은 향후 표절이나 타인의 작품, 타 공모전 수상작, 저작권에 위배되거나 초상권 문제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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